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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 33개 중소기업, 107개 소상공인 등 총 140개사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33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33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인포카(차량진단  서비스업) 

등 2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사옹원(식료품 제조업) 등 11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4개사),‘식료품 제조업’(16개사),‘도매 

및 소매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0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46개사(TV 92개사, 라디오 54개사)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60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50

개사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이 중소기업 4.5:1, 소상공인 3.4:1이었으며, 지원 신청은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56%, 소상공인은 72%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지원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4개사(TV광고 9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소상공인은 

7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